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에 5일

비가내리겠다.

4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광주와

전남지역은 5일오전 12시~3시 사이비

가내리기시작해오전 6시~9시강한비

가쏟아지겠다.

5일광주전남예상강수량은30~80㎜

다. 특히광주와전남에시간당20~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잠시

소강상태를보이다6일오후9시부터전

남북부지역을중심으로다시내릴것으

로예측된다. 6일전남북부예상강수량

은5㎜미만이다.

5일광주전남아침최저기온은22~24

도, 낮최고기온은 28~32도가 되겠다. 6

일 아침최저기온은 23~25도, 낮최고기

온은28~32도로예보됐다.

또한정체전선과정체전선상에서발달

한저기압의영향을받아광주전남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오후 6시~다음 날

오전9시)최저기온이25도이상유지되

는현상을말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

남내륙을중심으로최고체감온도가 33

도내외로올라무더우니건강관리에각

별한주의가필요하다며 특히장마철에

는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붕괴등을

유의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길 바

란다고당부했다. 박찬기자

광주에서 열리는 유명 가수의 대규모

공연을앞두고지역상권이오랜만에활

기를띠고있다.

행사장 주변 숙박시설은 공연 전부터

이미예약이완료됐고,음식점과주점등

도 행사 당일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반짝특수 기대감이커지고있다.

전국 순회 대형 콘서트인 싸이 흠뻑

쇼가 6일과 7일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이공연에는하루 2만여명에달

하는관람객이찾을것으로예상된다.가

수싸이의광주공연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싸이의광주공연에수만여명의인파가

몰릴것으로예상되면서행사장인근숙

박업소의예약이이미끝나는등지역상

권이들썩이고있다.

실제 4일 A사숙박어플로예약내역

을살펴본결과, 공연이열리는 6일 1박

기준으로광주월드컵경기장인근인서구

풍암동일대숙박업소예약이모두완료

됐다. 공연탓인지다른주말(7월 13일~

14일1박기준)에비해객실단가가평균

3만원 정도 높아진곳이많았지만 10만

원대이하로비교적낮은가격대를보였

다. 풍암동은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위치

한 동네로, 숙박업소는 도보로 약 20분

(1.4㎞)이소요되는비교적가까운곳에

위치해있다.

풍암동한숙박업소관계자는 원래여

름철예약률이높은편이긴하지만이번

주말객실이전부마감된건싸이콘서트

의영향이크다고본다. 콘서트사전티

켓팅이시작됐을때부터예약을한손님

도있었다며 월드컵경기장과염주체육

관이가깝다보니콘서트나체육경기의

영향을받아객실예약이빨리진행되는

경우가종종있다. 싸이흠뻑쇼와같이

인기콘서트가열리면예약이빨리마감

돼 반짝특수를위해객실단가를조금

씩올리는곳도많다고말했다.

이날 서구 금호동의 숙박업소 예약도

절반가까이마감됐다.금호동역시월드

컵경기장에서2㎞, 도보로약30분이걸

리는 곳으로 풍암동과 마찬가지로 콘서

트종료후이동하기에편리하다. 6일기

준평균12만원이넘는높은가격이책정

돼있어비교적낮은단가의숙박업소위

주로예약이마감돼있었지만, 콘서트가

임박하면 나머지 숙박업소도 예약이 완

료될것으로보인다.

금호동의한숙박업소관계자역시 싸

이콘서트영향으로객실이빠르게마감

됐다고말했다.

반면행사장에서거리가다소떨어진호

텔의경우예약률은기대치를밑돌았다.

광주한호텔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

과호텔의거리가그리멀지않아만실을

기대했으나 콘서트 관람객이 대부분 광

주지역민인영향인지기존주말과예약

률에 큰 차이는 없다며 임영웅 콘서

트의경우488개객실이만실이었는데,

그때는타지역에서무리를지어오는엄

마부대 팬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

다. 큰행사가있을경우예약추이를보

고기존가격에서 2만~3만원 정도 객실

단가를올리기도한다고말했다.

음식점과 주점도 매출 증가를 기대하

는분위기다.

풍암지구에서프랜차이즈주점을운영

중인 이현진(27)씨는 지난 2019년에

싸이흠뻑쇼가열렸을때도평소보다훨

씬많은손님이찾았다며 손님이없을

때는 보통 오전 3시에 마감하는데 이번

주말에는해가뜨기전에문을닫을일은

없을것같다고말했다.

염주동의전통주점업주김상훈(28)씨

는 젊은관객이대다수일거같아새벽시

간까지운영하는업소가많은풍암금호

상무지구가많이붐빌것이라며 특히숙

박업소가가장많이몰려있는상무지구

가큰수혜를보지않겠냐고내다봤다.

대규모인파가몰리는공연탓에교통

혼잡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택시기사A씨는 큰공연이열리면현

장이 너무 혼잡해 택시기사들이 호출이

와도경기장주변으로가지않는경우도

잦다며 공연을관람하지않는시민들은

해당시간엔인파가몰리는인접지역으

로의차량통행을되도록피할수있게미

리잘홍보하고, 교통 통제도철저히해

최대한교통대란이발생하지않게조치

해야한다고강조했다.

행정당국과경찰은 싸이흠뻑쇼 관련

안전대책마련에나섰다.

광주 서구는 지난 1일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공연장 안전계획을 수립했

으며 5일에는현장에방문해무대설치,

이동동선파악등사전안전점검에나설

방침이다.공연당일에는경찰서,소방서

와 협조해 공연장 내외부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를추진한다.경찰도기동대등

을공연장곳곳에배치하고,주변에긴급

차량이오갈수있는통행로를확보할예

정이다. 나다운박찬기자

2024년7월5일금요일 음력5월30일제10032호

내일모레월드컵경기장콘서트

하루2만여명관람객운집예상

풍암금호동일대숙박예약끝나

주점 반짝특수 노려영업연장

행사장교통혼잡우려목소리도

주말휴일 싸이 광주공연에지역상권 기대감

가수싸이의광주공연이2019년이후5

년만에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오는6일과7일싸이의광주공연을앞두

고광주월드컵경기장과시내곳곳에는

공연배너광고가나붙어분위기를고조

시키고있다. 김양배기자

광주전남오늘비…예상강수량30~80㎜

일부지역선열대야현상

강기정광주시장(왼쪽부터)과 김관영전북지

사, 김영록전남지사가 4일전북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다목적홀에서열린제12회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경제동맹선언식을

가진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관련기사3면 나건호기자

제12회호남권정책협의회


